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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개요

	1
	대 회 명
	 MBC투어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2
	기    간
	 2009년 6월 10일(수) ~ 6월 12일(금)

	3
	장    소
	 엘리시안 제주 (파인, 레이크 코스)

	4
	주    최
	 문화방송, 에쓰오일

	5
	주    관
	 K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6
	총 상 금
	 3억원 (우승상금 6천만원)

	7
	코스길이
	 파72 / 6,509야드

	8
	참가인원
	 108명 (프로 105명 / 아마추어 3명)

	9
	출전선수
	 서희경, 유소연, 김보경, 최혜용, 안선주, 안신애, 양수진

	10
	중계방송
	 MBC / J골프 / 네이버 / tu미디어

	11
	방송일정

(동시생중계)
	[1라운드]
MBC ESPN 14:00~16:00(Live) / J골프 14:00~16:00(Live)

네이버 14:00~16:00(Live) 

[2라운드]

MBC 13:40~16:00(Live) / J골프 16:00~18:00(녹화)

네이버 13:40~16:00(Live) / tu미디어 13:40~16:00(Live)

[3라운드]

MBC 13:40~16:00(Live) / J골프 16:00~18:00(녹화)

네이버 13:40~16:00(Live) / tu미디어 13:40~16:00(Live)



	12
	연 락 처
	코스포 김영민 과장 010-8921-2837


◈ 대회프리뷰

KLPGA 상반기 마지막 대회, 제주도서 열려!
[MBC투어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올시즌 상반기 마지막 대회인 ‘MBC투어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3억원, 우승상금6천만원)이 ‘환상의 섬’ 제주도에 위치한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파72, 6509야드)에서 10일(수)부터 3일간 열린다. 

시즌 반환점을 남겨둔 KLPGA투어는 서희경(23,하이트)과 유소연(19,하이마트)이 각각 2승을 나누어 가져갔고 최혜용(19,LIG), 이정은5(21,김영주골프), 안선주(22,하이마트), 이현주(21,동아회원권)가 1승씩을 나누어 갔다. 당초 서희경이 일찌감치 2승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올해는 서희경의 독주가 예상되었지만 최근 서희경이 주춤한 틈을 타 유소연이 2승을 거두며 2009 KLPGA투어 다승부문과 각종 순위에서 서희경과 본격적인 1인자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약 1달간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한 서희경은 연습장소를 지난해 여름 신지애와 쇼트게임 훈련을 중점적으로 했던 담양의 파3 골프장으로 옮겨 샷을 가다듬고 있다. 서희경은 “컨디션은 거의 회복했지만 퍼트감이 많이 떨어져 퍼트를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2승을 거둔 서희경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회는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 또한 자신감 있게 플레이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타며 서희경의 대항마로 부상한 유소연 또한 제주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유난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우승1회, 2, 3위 각1회) 유소연은 “제주도는 아마추어 국가대표팀 시절부터 줄곧 훈련했었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친숙 한 곳이다. 익숙한 곳에서 편하게 라운드 하는 것이 자신감과 연결돼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유독 제주도에서 강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학업과 투어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유소연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연습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틈틈이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고충남 KLPGA 경기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열리는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은 한라산 브레이크의 영향이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감안해 선수들이 최상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핀위치와 그린 빠르기(3.18미터)를 세팅하겠다.”고 말했다.  

대회 코스에 관해 한마디

[서희경] 
그린의 언듈레이션이 심해 샷이 정교해야 할 것 같다. 파5홀들이 짧은 편으로 버디홀이다. 그린 상태에 따라서 우승스코어는 두자리를 예상한다. 대회 코스를 가장 잘 아는 현지인을 캐디로 기용하겠다. 

[유소연]  
아직 코스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페어웨이와 그린이 넓다고 들었다. 날씨에 따라서 두자리수 언더파는 나와야 우승 할 것이다. 

[안신애]  
제주도 코스 특유의 한라산 브레이크와 그린 착시는 아직도 적응하는 중이다. 현지인 캐디를 기용하겠다. 

제주대회는 캐디하기 나름(?)

이번 대회가 열리는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의 파인, 레이크 코스는 KLPGA투어가 처음 치러지는 곳으로 선수들에게는 생소한 코스다. 연일 이어지는 투어 일정과 제주도라는 지리적 여건 상 대부분의 선수들은 공식 연습일 전에 라운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라산의 영향을 받은 브레이크와 착시 현상으로 그린을 공략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에 따라 캐디의 중요성이 어느 대회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코스를 훤히 꽤 뚫고 있는 하우스 캐디나 현지인을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서희경은 “지난 대회까지 전담캐디를 두고 대회를 치렀지만, 이번에는 하우스 캐디를 기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첫 승 신고 무대

지난해부터 올시즌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총 7개의 대회 중에 5명의 선수가 프로 데뷔 후 첫 승을 기록했다. 그로 인해 제주도는 번번히 우승권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선수들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다. 

제주도의 기후적 특성상 바람과 비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의외의 변수가 작용해 새로운 선수가 이름을 등극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봐왔다.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KLPGA투어의 우승자를 살펴보면 서희경을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새로운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아직까지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윤채영(22,LIG), 윤슬아(23,세계투어), 정혜진(22,하이트), 이보미(21,하이마트) 등 다크호스들이 프로데뷔 후 첫 우승을 ‘약속의 땅’ 제주에서 차지할 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대회명
	우승자
	일시(최종일), 장소

	스포츠서울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유소연 (첫 승)
	2008년  4월 13일, 제피로스 G.C.

	MBC투어 엠씨스퀘어컵 크라운CC 여자오픈
	오채아 (첫 승)
	2008년  4월 25일, 크라운 C.C.

	MBC투어 제1회 롯데마트 행복드림컵 여자오픈
	최혜용 (첫 승)
	2008년  6월 27일, 스카이힐제주 C.C.

	MBC투어 왕중왕전 에쓰오일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김혜윤 (첫 승)
	2008년 11월  9일, 라온 G.C.

	ADT캡스 챔피언십 
	서희경
	2008년 11월 23일, 스카이힐제주 C.C.

	세인트포 레이디스 마스터스
	서희경
	2008년 11월 16일, 세인트포 G.C.

	아시아투데이 김영주골프 여자오픈
	이정은5 (첫 승)
	2009년  4월 10일, 라헨느 G.C.


신인왕 레이스, 본격적인 시동!

본격적인 신인왕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선수들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인공은 양수진(18,넵스), 안신애(19,푸마), 강다나(19,엘로드)로 이들의 포인트 차는 50점 이내로 매 대회마다 순위가 바뀌는 형국이다. 이들은 실력뿐 아니라 미모도 뛰어나고 각자의 개성에 맞게 자신을 꾸밀 줄 알아 ‘준비된 신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신인왕포인트 321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양수진은 “시즌 목표가 신인왕인 만큼 매 대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마추어 때와 비교해서 그린의 빠르기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지만 점차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인왕포인트 286점으로 2위, 안신애는 “지금은 신인왕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문한 뒤 “신인왕을 계속 의식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매 대회 좋은 성적을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인트도 쌓여 신인왕이 되지 않겠느냐.”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2009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6위에 오르며 프로데뷔 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강다나는 “주변에서 신인왕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도 극복해야 하는 것이 프로 아니냐.”며 당찬 모습을 보였다. 

문화방송과 에쓰오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MBC투어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은 MBC와 J골프를 통해 생중계와 딜레이 중계되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위성 DMB TV TU를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중계일정]

1라운드 : 14:00~16:00 / MBC ESPN, J골프, 네이버 
2라운드 : 13:40~16:00 / MBC, 네이버, TU 
 16:00~18:00 / J골프 
3라운드 : 13:40~16:00 / MBC, 네이버, TU 
16:00~18:00 / J골프 
[주요선수 인터뷰]

1.서희경 

Q.지난 대회부터 컨디션이 많이 회복한 것 같다.

A.그렇다. 환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13일(토)까지 전남 담양으

로 내려가 쇼트게임 위주로 다시 감을 잡겠다. 

Q.이번 대회를 예상한다면?

A.제주도 대회는 그린이 까다롭기 때문에 샷이 정교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코스도 심하지는 않지

만 한라산의 영향을 받는다. 하우스 캐디를 기용하겠다. 파5같은 홀들이 짧은 편이다. 버디를 잡아야 하는 홀이다. 우승 스코어는 그린상태에 따라서 두 자리 수 언더파를 예상한다. 

2.유소연

Q.일주일간 시합이 없었다. 근황은?

A.대회가 열리는 기간이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다. 15일(월)에도 3과목 시험이 있다. 기말고사 기
간이라 훈련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름대로 틈틈이 연습하고 있다. 

Q.코스는 돌아봤나?

A.아직 돌아보지 못했다. 그린과 페어웨이가 넓다고 들었다. 날씨만 좋다면 두 자리 수 언더파가 우승권이라고 생각한다. 

Q.제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A.아마추어 시절부터 주로 제주도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2의 고향처럼 편하다. 제주도에 오면 자신감이 생긴다. 

3.안신애

Q.코스는 돌아봤나?

A.아직 돌아보지 못했다. 14일(일)에 내려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이 5번째로 아직 한라산 브
레이크가 적응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아무래도 낯설어 현지인 캐디로 기용할 계획이다. 

Q.항상 늦게 까지 연습그린에서 퍼트 연습을 한다. 퍼트가 불만인가?

A.그렇다. 퍼트가 불안하다. 원래 쇼트게임이 자신 있었는데 지금은 감을 잃었다. 

Q.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

A.3일 동안 언더파를 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성적을 올리겠다. 

4.강다나

Q.지난 대회에서 무릎 부상이 좀 있었다. 지금은 어떻나?

A.많이 괜찮아 졌다.
Q.제주도 대회 경기 운영 노하우가 있나?

A.아무래도 제주도에서 열리는 시합은 혼자 치기 힘들다. 하우스 캐디의 도움을 받는 편이다. 

Q.2부투어와 정규대회의 차이점이 있나?

A.분위기나 모든 것이 다르다. 특히, 정규투어는 매 대회 코스가 변경되기 때문에 코스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그린 스피드가 빠르고 핀위치가 2부투어와 비교해서 까다롭다. 

KLPGA

전략마케팅팀

장 정 원
◈ 코스소개

	아웃코스
	인코스

	홀
	야드
	파
	홀
	야드
	파

	1
	392
	4
	10
	526
	5

	2
	376
	4
	11
	390
	4

	3
	153
	3
	12
	170
	3

	4
	346
	4
	13
	360
	4

	5
	523
	5
	14
	392
	4

	6
	400
	4
	15
	501
	5

	7
	162
	3
	16
	135
	3

	8
	380
	4
	17
	376
	4

	9
	527
	5
	18
	400
	4

	OUT
	3,259
	36
	IN
	3,250
	36

	TOTAL
	6,509
	72


	


◈ 소속사 및 연령

	선수명
	소속(연령)
	선수명
	소속(연령)
	선수명
	소속(연령)

	강다나
	코오롱엘로드(19)
	김민선
	김영주골프(22)
	김민선2
	삼화저축은행(20)

	김보경
	던롭스릭슨(23)
	김보미
	세계투어(27)
	김보배
	E2(23)

	김소영2
	김영주골프(22)
	김연송
	E2(20)
	김유리나
	캘러웨이(25)

	김은정
	호반건설(20)
	김진주
	코오롱-잭니클라우스(21)
	김하늘
	코오롱엘로드(21)

	김해림
	Telcoware(20)
	김현경
	포틴(20)
	김현명
	ADT캡스(24)

	김현지
	LIG(21)
	김혜윤
	하이마트(20)
	김혜지
	E2(23)

	남민지
	LIG(21)
	문수영
	엘르골프(25)
	문예진
	E2(28)

	문현희
	하나은행(26)
	박미지
	벤호건(19)
	박보배
	에쓰오일(22)

	박유나
	동아회원권(22)
	박초희
	동아회원권(20)
	서보미
	핑(28)

	서예선
	하이마트(38)
	서희경
	하이트(23)
	선승효
	하이마트(23)

	송민지
	청구건설(22)
	신슬이
	에이스회원권(19)
	신은정
	하이마트(29)

	심현화
	엘르골프(20)
	안선주
	하이마트(22)
	안신애
	푸마(19)

	양수진
	넵스(18)
	오안나
	동아회원권(20)
	오채아
	하이마트(20)

	우지연
	하이마트(22)
	유소연
	하이마트(19)
	유진아
	포틴(19)

	윤슬아
	세계투어(23)
	윤지영
	나이키(23)
	윤채영
	LIG(22)

	이다솜
	벤호건(20)
	이보리
	벤호건-현대백화점(26)
	이보미
	하이마트(21)

	이선화2
	호반건설(20)
	이수지2
	르꼬끄(19)
	이일희
	동아회원권(21)

	이정은5
	김영주골프(21)
	이주은
	CINUS(시너스)(32)
	이창희
	팬텀(20)

	이현주
	동아회원권(21)
	이혜인
	푸마(24)
	임선욱
	ADT캡스(26)

	임지나
	코오롱-잭니클라우스(22)
	장수화
	슈페리어(20)
	장은비
	동아회원권(20)

	장지혜
	하이마트(23)
	장한빛
	포틴(19)
	정미희
	호반건설(20)

	정예나
	동아회원권(21)
	정재은
	하나은행(20)
	정혜진
	삼화저축은행(22)

	조미현
	ADT캡스(29)
	조아람
	ADT캡스(24)
	조영란
	하이마트(22)

	지유진
	하이마트(30)
	천세진
	아레나(21)
	최유진
	김영주골프(25)

	최혜용
	LIG(19)
	최혜은
	동아회원권(21)
	편애리
	하이마트(19)

	홍 란
	먼싱웨어(23)
	홍슬기
	E2(21)
	
	


◈ 2009 시즌 주요기록

▶상금랭킹◀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종료시점
	순위
	이  름
	상금(원)
	수령대회수
	참가대회수

	1
	서희경
	255,465,000
	8
	8

	2 
	유소연
	207,152,500
	8
	8

	3 
	김보경
	114,770,000
	6
	7

	4 
	최혜용
	111,300,167
	8
	8

	5 
	안선주
	98,574,286
	7
	7

	6 
	이현주
	94,759,286
	7
	7

	7 
	정혜진
	62,115,000
	8
	8

	8 
	김혜윤
	55,518,083
	7
	8

	9 
	문수영
	53,015,000
	6
	7

	10 
	이보미
	52,023,250
	7
	8


▶정규투어 포인트 및 신인상 포인트◀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종료시점
	정규투어(대상) 포인트
	신인상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순위
	이  름
	포인트

	1 
	서희경
	116
	1 
	양수진
	321

	2 
	유소연
	80
	2 
	안신애
	286

	3 
	안선주
	77
	3 
	강다나
	272

	4 
	김보경
	62
	4 
	이다솜
	238

	5 
	최혜용
	42
	5 
	이선화2
	183

	6 
	김혜윤
	41
	6 
	심현화
	180

	7 
	이현주
	37
	7 
	장수화
	174

	8 
	이보미
	34
	8 
	채하나
	165

	9 
	이정은5
	30
	9 
	정혜원
	119

	10 
	김희정
	28
	10 
	장한빛
	90


▶평균타수◀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종료시점
	순위
	이  름
	평균타수
	총타수
	라운드수
	참가대회수

	1 
	안선주
	70.61
	1,271
	18
	7

	2 
	서희경
	71.10
	1,493
	21
	8

	3 
	유소연
	71.24
	1,496
	21
	8

	4 
	김보경
	71.59
	1,217
	17
	7

	5 
	문수영
	71.81
	1,149
	16
	7

	6 
	김현지
	71.94
	1,295
	18
	7

	7 
	최혜용
	72.24
	1,517
	21
	8

	8 
	임지나
	72.28
	1,301
	18
	7

	9 
	편애리
	72.35
	1,447
	20
	8

	10 
	이현주
	72.44
	1,304
	18
	7








